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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SBS 수목드라마에서 나타난 등장인물의 행위들에서 만들어 내는 다양한 관계들이 어떻게 소통되

고 있는지를 그레마스 행위소 모델을 통해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체와 대상의 관계에서 주체가 가지고 있는 

결핍구조를 분석하여 이러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살펴본다면 서로 다른 장르에서 나타나는 드라마 속의 등

장인물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를 해석해보면 같은 사건에서 시작된 발신된 주체와 대상의 결핍 구조

는 다르게 나타난 반면, 우연한 사건으로 인한 주체와 대상은 같은 결핍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주체와 발신자의 관

계에서는 주체보다 나약하고 보호 받아야하는 불쌍한 인물들로 설정되었을 때는 극중 역할이 제한적이지만 발신자가 

주체에게 적대자로써의 역할을 같이하는 구조에서는 주체보다 권위적이었다. 세 작품 속에서 나타난 반대자들은 결

국 주체와 대상에게 또 다른 협력자들로 변절하며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며, 불행해지기보다는 한결 더 성숙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주제어 : 캐릭터, 행위, 관계, 욕망, 결핍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how a variety of relations created by the actions of characters shown in 

SBS Wednesday and Thursday dramas are communicated by using Greimas' actantial model. This study 

analyzed the sparsity structure that the subject have in relations between the subject, and a desire structure that 

the subject have will appear if we look into the interactive and binding relation between the subject and the 

object in the process of solving those problems. In the relations between the subject and originator, the role of 

originator in the dramas was limited when his or her character is established as a poor character weaker than 

the subject and the one to be protected, whereas he or she was more authoritative than the subject in the 

structure that originator shares a role as an antagonist. Objectors shown in three works gave help to the 

solution of incident after all by turning coat as another cooperators of the subject and the object, showing a 

tendency to reach maturity rather than being un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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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드라마는 대중에게 쉽게 동화되어진다. 이는 극중에 

등장하는 현실적인 캐릭터들이 행동이나 대사로써 대중

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다. 대중에게 다가가는 드라마

가 감성을 자극하는 것은 대중들이 현실에서는 볼 수 없

는 판타지부터 바로 옆집에서 일어날 것 같은 소재를 다

루는 다양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매우 광범위한 

장르를 포함하고 있는 드라마는  법정, 전쟁, 멜로, 로맨

틱 코미디, 사이코, 의학, 판타지, 사극, 청소년, 막장 드라

마 등 수없이 많은 다양한 하위 종류 군이 존재한다. 이

러한 분류는 당대의 사회 각 계층과 그들이 이루어내는 

생활문화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과 당대인의 가

치관과 삶의 방식, 유행, 취향들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드라마는 대중들에게 사회에서 추구하는 욕망

과 대중들의 욕망의 발로인 것이다[1]. 이러한 현상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특히 등장인물들 사이의 관계들 속에

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들은 드라마 내러티브 속에서 

사회의 규칙과 관습 등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의미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등장인물들의 행위는 캐릭터의 성

격과 특징을 구체화시키며 서로에게 어떠한 역할과 작용

을 하는지에 대한 의미 생성 경로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 

연구는 등장인물들의 관계 속에서 의미 생성 경로를 분

석하여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분석 틀로는 작품에 등

장하는 인물들을 발신자-수신자, 주체-대상, 협조자-반

대자라는 3개의 대립 항으로 묶고 그 관계 속에서 서사체

의 진행을 관찰하여 최종적으로 도식화하는 행위자 모델

인 그레마스(Greimas, A, J) 기호학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등장인물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 의미 작용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기에 구조 기호학 접근이 적합하다

고 판단하였다[2].

이 연구의 분석 모델은 SBS에서 방영된 <상속자들> 

최고시청률 23.5%, 평균 시청률 15.9% <주군의 태양> 

최고시청률 21.1%, 평균 시청률 17.9% <너의 목소리가 

들려> 최고시청률 26.2%, 평균 시청률 19.1% [3]로 선정

하였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SBS는 개국 초기부

터 드라마 기획팀을 꾸려 탄탄한 라인업을 구상해왔고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복합장르 드라마에 도전”[4]하

였다고 했으며 또한 SBS는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후속

드라마 ‘주군의 태양’은 여름시즌에 귀신을 소재로 소지

섭-공효진이라는 황금라인을 구축하며 흥행을 이루었고, 

‘상속자들’은 김우빈, 박신혜, 이민호 등 젊은 층의 다양

한 배우들을 재발견함으로써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

였다[5]. 최근 대중적인 인기를 끈 드라마에 유독 SBS에

서 방영된 드라마가 많았고 특히 수목드라마에서 다양한 

소재와 캐릭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SBS에

서 성공한 드라마와 시청률을 고려해서 세 편의 작품을 

선정하였다. 각각 다른 소재와 캐릭터에서 나타난 특징

을 그레마스의 기호학적 틀 안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2. 그레마스 기호학의 이론적 고찰

2.1 행동자모델

2.1.1 행동자 개념정의

행동자(actant)는 전통적인 인물, 혹은 극인물의 개념

을 대체한다. 이는 인간을 포함하여 동물이나 무생물체

인 물건, 추상적인 개념들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것이다. 

“행동자란 어떤 자격이건 또 어떤 방식으로든 간단한 구

상체(figurant)와 가장 수동적인 방식으로 과정에 참여하

는 존재들이나 사물들을 말한다.”고 테니예르는 정의하

고 있다. 행동자 개념은 극 중에 서 등장하는 캐릭터 인

간형, 동물형, 식물형, 사물형, 혼합형등 그것이 인간들뿐

만 아니라 동물, 의인화되어진 물건 또는 상상의 개념들

까지도 아우를 수 있다[6].

2.1.2 행동자 모델의 기본요소

1) 주체(sujet)와 대상

드라마에서 주체는 행위를 수행 할 수 있는 존재, 행동

적 원칙을 지시하는 인물이다. 주체는 행동하는 인물이

며 그 행동의 본질은 주체를 포함하는 관계 속에서 나타

난다. 주체는 가치 대상과의 관계에서는 상태주체, 즉 규

정하는 가치들의 본질과 행동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며, 

변형 관계에 의해 특정 지어지는 정신적이며 행동적인 

주체로도 나타난다. 이러한 주체는 다양한 행동자적 위

치를 차지하여 다양한 관계 속에서 주체의 정체성을 표

현한다. 하지만 대상은 주체와의 관계 속에서 정의 되어 

질 수 밖에 없다[8]. 주체에 대한 대상으로 나타나는 것에

는 주체의 욕망과 관련되어진다. 항상 주체는 욕망을 추

구하는 존재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대상과 주체는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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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되어 결속적인 관계이면서 서로 상호 전제의 관계 

속에서 양방으로 연결된다. 

2) 발신자와 수신자

프롭은 “발신자는 발령자의 행동영역에 속하는 반면, 

수신자는 일반적으로 주체-주인공”이라고 한다[2]. 발신

자와 수신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하도록 시키는 것으로 

항상 주인공에게는 피해를 복구하거나 결핍상태를 해소

하는 임무가 부여된다. 그레마스는 이러한 관계를 사역 

동사적 의미(시킨다)와 수여 동사적 의미(준다)를 계약

의 관계로 규정하고 발신자를 담화 속에 등장하는 가치 

체계의 관리자라고 한다. 즉, 조작하는 발신자를 최초의 

발신자로, 제재와 상벌을 심판하는 발신자를 최후의 발

신자로 본다. 그러므로 발신자는 수신자에 비해서 상위 

지배적 관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

치체계 안에서 발신자와 수신자축운 욕구에 대한 원인을 

설명해주며 추상적인 이념에 연관된다[9]. 주체가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보면 수신자와 주체는 일치

한다. 이러한 행동하는 주인공은 욕망의 대상과의 관계

에서 주체로 정의 할 수 있으며, 발신자와의 관계에서는 

수신자가 되는 것이다. 발신자는 수신자를 평가하게 되

고 이 수신자는 주체로서 자기가 원하는 대상에 일정한 

가치를 부여하여 행동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3) 원조자와 대립자

주체와 대상에 관련해서 나타나는 관계로 원조자는 

주체가 욕망하는 것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방향을 

설정하여주기도 하고,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을 한다. 대립자는 이와는 반대로, 욕망의 실현

에 난관을 만들어 내거나 주체가  대상과의 소통에 어려

움을 겪게  방해물들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한다. 들이다. 

이러한 관계는 각각 원조자와 대립자라는 이름 아래 두 

개의 구분되는 행동자로 간주할 수 있다[2].

2.1.3 행위소 모델

행위소 모델은 그레마스가 프롭의 31가지 기능 도식

을 수정, 보완하면서 서로 짝지을 수 있는 여러 기능의 

쌍을 도출한 것이다. 그는 이 31가지기능들의 영역으로

부터 행동자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프롭의 불변소 목록과 

행동자 연극상황 목록으로부터 행동자 모델을 구성하였

다[6].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발신자(Destinateur)-

수신자(Destinataire), 주체(sujet)-대상(objet), 협조자

(adjuvant)-반대자(opposant)라는 3개의 대립 항으로 묶

고 그 관계 속에서 서사체의 진행을 관찰하여 최종적으

로 도식화 한 것은 다음과 같다,

[Fig. 1] Actantial model [10]

이 행위소 모델은 등장인물들의 관계구조를 도식화하

여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세부적

으로 하나의 대사에서부터 전체에 상정되어있는 이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구조를 살펴 볼 수 있는 도구이다. 등

장인물에서 관계 구조를 살펴볼 경우, 작품 속에서 나타

나는 등장인물들의 기능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이것

은 작품의 진행방향과 주체와 대상, 그리고 원조자 대립

자들에게 나타나는 욕망들을 전체적으로 도식화하게 하

는 여섯 기능자로 분류된 행위소 모델은 화살표 방향에 

따라 이야기를 진척시키며 주체의 대상 탐색을 하게 한

다[1].

3. 행위소 모델을 통한 등장인물 분석

2.1 상속자

1) 주체(sujet)와 대상

<상속자들>에서 원하는 욕망을 이루어가는 주인공은 

차은상이라는 캐릭터이다. 차은상은 언니에 대한 로망과 

현실도피적인 이유로 미국에 도망치듯 오지만 언니의 배

신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김탄과 같이 지내게 된다. 

유학이 아닌 유배로 외로움에 처한 돌아갈 수도 돌아가

지 않을 수도 없는 김탄에게 돌아가야 하는 욕망의 계기

를 제공한다. 이 부분에서 감탄과 차은상의 사랑을 일깨

워주는 인물은 김탄의 약혼녀인 유라헬이다. 그녀의 악

행은 김탄에게 차은상을 더 보호하게 만들고 그리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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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각인시킨다. 차은상에게도 김탄이 약혼녀보다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차은상과 김탄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한 사람은 상류세계에서 다른 한사람은 더 이상 비

참할 수 없을 것 같은 생활의 바닥을 보여주며 자신만을 

위한 꿈을 꾸는 것이 불가한 상황은 다르면서도 같은 닮

은꼴이다. 차은상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맞추

어 살아가는 인지적 주체이며 거시적으로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행위를 수행하는 존재이다. 차은상에게 욕망의 

축은 김탄과 함께 오는 신분상승으로 볼 수 있다. 이 두 

관계는 수동과 능동의 관계로도 설명되는데 주체인 차은

상은 수동적인 능동의 형태를 지니고 있고, 김탄은 능동

적이나 수동적인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에서 나타나는 

관계는 쌍방향적 결속관계를 보여준다. 

2) 발신자와 수신자

전달의 축을 이루는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는 차은

상에게 미국으로 가게 만드는 언니의 결혼에서 발생한다. 

차은상에게 언니는 자랑이며 롤모델인 동시에 자신이 언

니처럼 하지 못하는 행동에 대한 분노와 부러움의 대상

이다. 이러한 전제 조건은 주체에게 욕망을 불러일으키

고 행동하게 만든다. 더 이상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

나 다른 세계로 가고자 하는 욕망의 돌파구로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언니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배신당하는 

사건은 주체에게 더욱 커다란 욕망을 발신하는 역할을 

한다. 가장 바닥인 순간에 낮선 이국에서 김탄과 자연스

럽게 만나는 계기가 됨으로써 주체에게 발신자로서의 역

할을 하고 있다. 

3) 협조자와 반대자

주체에게 위기의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협조자는 윤

찬영이다. 미국에서 김탄과 약혼녀 사이에서 불편한 관

계에서 도움을 주고 항상 든든한 조언을 하는 협조자이

다. 협조자도 제국고에서의 신분은 사회배려자로 주체와 

같은 위치에 있으나 그 세계에서는 인정받고 있으며 메

가 엔터테인먼트 상속자의 남자친구이다. 주체에게 적대

자이자 협조자는 최영도이다. 그는 주체에게 욕망하는 

대상에 대한 정보와 그의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존재이다. 

김탄과 최영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쌍방향적인 대립관

계에서 발생하는 욕망의 축에는 주체에 대한 사랑이 있

다.

반대자는 주체의 관점에서 이접된 관계이다. 주체의 

욕망의 축에 걸쳐져 있는 것은 김탄의 약혼녀인 유라헬

이다. 그녀는 김탄과 합법적인 관계이자 그 세계에서 강

력한 힘을 가진 자로 나타난다. 주체가 욕망하는 대상을 

얻기 위해서 반대자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는 존재이다. 

주체는 반대자(유라헬)에게 많은 모욕적인 사건을 당하

게 되는 지점에서 협조자(최영도)의 도움으로 벗어나게 

되어 진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협조자에게 도움을 받는 

처지에서 반대자가 만들어 놓은 함정에 맞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순간 주체는 반대자를 제거하는 동시에 욕망하

는 대상을 얻는다. 

2.2 주군의 태양

1) 주체(sujet)와 대상

<주군의 태양>에서 원하는 욕망을 이루어가는 주인

공은 태공실이라는 캐릭터이다. 태공실은 사고로 인해 

귀신을 보는 능력이 생기면서 고립되어 살아가는 캐릭터

이다. 귀신으로부터 도망치듯 살아가는 주체에게 있어서 

욕망은 무서운 귀신으로부터의 해방이며 잠을 푹 자는 

것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줄 대상으로 주중원이 

나타나는데 그는 여자 친구의 배신으로 정신적 충격으로 

난독증이 있는 결함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으며 상으로 

나타난다.

2) 발신자와 수신자

전달의 축을 이루는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는 태공

실에게 밤낮으로 나타나는 귀신들이다. 귀신들은 주체에

게 그들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욕망을 나타낸다. 

귀신들은 주중원이 나타나면 태공실에게서 사라지는데 

이는 태공실로 하여금 앞 뒤 상황에 상관없이 대상에게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또한 귀신들은 

사건 속에서 자신들의 문제들을 그들의 문제로 만들어가

기도 하면서 주체와 대상 사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귀신들은 수신자인 태공실에게 항상 도움을 요청하고 해

결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태공실은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

지만 사건 해결 과정에서 항상 주중원의 도움을 받게 만

든다. 또한 주중원에게 생기는 사건 해결에서 어려운 사

건이 생기면 귀신들의 도움을 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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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조자와 반대자

주체에게 위기의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협조자는 김

귀도이다. 주중원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인물로 주체와 

대상 사이에서 항상 주체 편에서 대상에게 조언을 하는 

직접적인 협력자이지만 주중원의 여자 친구로 인해 의도

적으로 한 접근한 인물이다. 반대자이자 협력자인 강우

는 주중원의 아버지가 고용한 인물로 주중원에 대한 감

시를 하면서 태공실과 가까워지며 도움을 준다. 반대자

로는 고등학교 동창인 태이령으로 태공실에게 열등감과 

시기심이 많은 인물이다. 하지만 주체가 대상으로 향하

는 가장 큰 반대자들은 귀신들로 나타난다. 이 귀신을 보

지 않아야 주체가 욕망하는 것들을 찾게 되는 것이다.  

2.3 너의 목소리가 들려

1) 주체(sujet)와 대상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

은 장혜성이라는 캐릭터이다. 장혜성은 국선 변호사로 

가난하고 억울한 이들을 변호하는 인권의 수호자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가난하면서 착하지도 않은 피고인들을 

대하면서 진실이 재판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재판에서 

이기는 것이 진실인 국선 변호인으로 변모되었다. 이러

한 주체에게 법정에서 꼭 이겨야하는 대상으로 서도연 

검사가 등장한다. 변호인과 검사로 만난 이들의 관계는 

복수의 플롯으로 관계지어져있다. 서도연에게는 검사로

서는 생각하기도 싫은 치욕스러운 사건의 중심에 혜성이 

있었고, 혜성에게는 자신의 미래를 망친 원흉으로 관계 

지어진다. 

2) 발신자와 수신자

전달의 축을 이루는 발신자는 박수하의 아버지를 살

해한 현장을 목격한 증인인 장혜성과 서도연에게 법정 

증언 사건의 발단이 된다. 그는 장혜성의 증언으로 10년

형을 받고 증오와 분노로 복수를 하는 인물로 주체에게 

작용한다. 발신자는 수신자에게 반대자와 협조자를 모두 

제공하게 되며, 주체는 발신자로부터 오는 사건을 해결

하는 과정에서 그의 트라우마와 욕망, 그리고 자신의 주

체성을 회복한다. 

3) 협조자와 반대자

주체에게 위기의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협조자는 박

수하이다. 그는 장혜성이 증언했었던 살해된 피의자의 

아들이며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

진 고등학생이다. 그는 장혜성을 자신의 영웅으로 사랑

하는 인물로 형편없는 세속에 물든 변호사인 주체에게 

두려움과 맞서 증언하던 예전의 주체로 변화시키는 역할

과 발신자인 민준국에게서 주체를 보호하는 협력자이다. 

반대자는 주체에게 악연으로 작용하는 서도연 검사이다. 

그녀는 주체에게 거짓 증언을 하였고, 목격한 사건의 증

언에서 도망치는 파렴치한 인간으로 인식되어 있지만 검

사이다. 변호사인 주체는 이러한 검사에게는 자질이 없

다는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며 당연히  이겨내야 하는 

대상이다. 하지만 주체에게 서도연검사는 항상 위에서 

군림하며 주체에게 반대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 하지만 

이 반대자와 주체는 정의 앞에서 다시 진실과 마주하는

데 이 사건에서 서도연 검사는 반대자에서 협조자의 관

계로 바뀌면서 사건을 해결한다. 

4. 결론

이 연구는 SBS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등장인물들의 

의미론적 대립과 모순, 그리고 의미들의 상호작용을  그

레마스 행위소 모델을 통해 분석하였다. 주체와 대상의 

관계에서는 세 작품에서 나타나는 주체가 가지고 있는 

결핍현상은 과거에 이루어진 행동의 결과로 사랑하는 이

들로부터의 배신으로 나타난다. <상속자들>과 <주군의 

태양>에서 나타난 대상은 과거에 사건과는 관계없는 인

물로 우연하게 만나는 새로운 세계와의 조우이지만 대상

이 가지고 있는 결핍구조를 살펴보면 환경은 다르지만 

비슷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과거의 사건 속의 인물과 관계가 이루

어지는데 주체와 대상의 결핍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

다. 주체에게 결핍으로 남아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

정에서 대상과의 쌍방향적 결속관계가 이루어지고 이 과

정에서 새로운 욕망인 사랑이 나타나며 결국 궁극적인 

보물을 획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세 작품에서 나타

나는 발신자는 <상속자들>과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

서 발신은 사랑하는 이들로부터의 배신으로 시작되었고, 

<주군의 태양>에서 나타난 발신자는 산에서 조난으로 

영혼이 떠돌아다닌 결과로 다시 현실로 돌아 왔을 때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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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만나면서 우연한 발신자이다. 발신자는 수신자인 

주체에게 대상으로 향하게 하는 발단을 마련하는 사건으

로 작용하였다. 세 작품에서 나타난 협조자는 모두 대상

이 속해있는 측근으로 나타났으며, 반대자들은 협조자의 

관계로 바뀌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서로 다른 장르에서 나타나는 드라마 속의 등장인물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로는 같은 사건에서 시작

된 발신된 주체와 대상의 결핍 구조는 다른 반면, 우연한 

사건으로 인한 주체와 대상은 같은 결핍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주체와 대상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기 쉽게 하

였다. 발신자들은 주체에게 보다 더 권위적인 인물로 설

정되어 평가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나타난 발신자들의 위

치는 주체보다 나약하고 보호 받아야하는 불쌍한 인물들

로 설정되었을 때는 극중 역할이 제한적이지만 발신자가 

주체에게 적대자로써의 역할을 같이하는 구조에서는 주

체보다 권위적이었다. 세 작품 속에서 나타난 반대자들

은 결국 주체와 대상에게 또 다른 협력자들로 변절하며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며, 불행해지기보다는 한결 더 성

숙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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